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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중교통차량 공기질 특성평가로 

쾌적한 교통환경과 시민 건강을 지킨다.
- 인천시, 도시철도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조사 추진 -

○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대중교통차량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 

조성을 위해 도시철도에 대한 공기질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. 

○ 대중교통차량 객실 내의 실내오염물질 검사항목은 미세먼지와 이산화

탄소로, 2020년 4월 3일부터 미세먼지는 PM-10에서 초미세먼지인 

PM-2.5(권고기준 50㎍/㎥ 이하)로 변경되었으며 측정주기도 2년 1회

에서 연간 1회로 강화된 바 있다.

○ 따라서 인천시는 도시철도의 실내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철도 5개 

노선을 대상으로 객실 내 뿐만 아니라 승강장 및 대합실로 조사지점을 

확대하고 총부유세균,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12항목으로 강화하여 

도시철도의 실내공기 오염물질 영향인자 파악과 상관관계를 분석 

할 계획이다.



○ 차량 객차 내 실내공기의 오염물질은 사람의 호흡 및 움직임, 차량의 

내장재, 외부로부터의 유입 등에 의해 발생되는데 환기가 부족한 

상태로 많은 승객이 협소한 공간을 이용하므로 이번 조사를 통해 

대중교통 실내공기질의 적정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. 

○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실내 오염물질이 실외 오염

물질보다 폐에 전달될 확률이 훨씬 높지만 적절한 관리와 대처로 

충분한 예방이 가능하다.라면서 지속적인 지도·점검과 환경

개선 유도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

노력하겠다.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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